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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는 청소년기 초기에서 중기동안 각기 다른 우울의 발달궤적을 실증적으로 설명하고, 이들 

종단적 발달궤적의 차이가 개인, 부모, 또래 및 교사의 특성으로 얼마나 예측되는지를 조사하는데 목

적이 있다. 이를 위해 한국청소년패널자료를 사용하여 성장혼합모형 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 남자 

청소년의 경우 ‘낮은 우울(58.91%)’과 ‘보통 우울 증가(41.10%)’ 두 개 집단으로, 여자 청소년의 경우 

‘낮은 우울v 증가(41.94%)’, ‘보통 우울 증가(47.33%)’, ‘높은 우울(10.73%)’과 같은 세 개 집단으로 

발달궤적이 구분되었다. 그리고 남녀 청소년의 우울 발달궤적별로 자기통제, 학업성취, 부모애착, 빈

곤, 또래애착 등의 영향은 다소 다르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하여 청소년 우울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한 개입전략에 대해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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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아동과 청소년의 우울증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청소년들이 우울증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건수는 2005년 5만 5천 건에서 2008년에는 10만 6천 건으로 4년간 

두 배 가까이 증가하였다(세계일보, 2009. 11. 1). 이는 심각한 정도의 우울증 증상으

로 인해 자발적으로 진료를 받은 건수만을 집계한 것으로, 경증이나 중증의 증상에도 

불구하고 전문적인 치료를 받지 않는 경우까지 포함한다면 그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우울증은 청소년 사망의 주요원인 중 하나인 자살과 상관관계가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아동과 청소년의 우울증은 성인과 달리 그 증세를 알아차리기가 쉽기 

때문에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아동이나 청소년은 성인에 비해 자신의 감정 상태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이를 언어로 표현하거나 전달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청

소년기에서 우울증은 우울한 증상보다는 가까운 지인에 대한 짜증, 학업에 대한 흥미 

저하, 자신감 저하, 자포자기의 사고방식, 음주, 약물중독, 가출, 성적 문란 등의 문란

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다. 특히 충동성은 증가하지만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제어력

과 정신적 성숙이 뒷받침 되지 않기 때문에 쉽게 폭발하여 자해나 자살, 타인에 대한 

폭력이 일어날 수 있다. 이 때문에 아동과 청소년의 우울증을 가면성 우울증이라고 

한다(연합뉴스, 2009. 9. 9). 또한 자녀의 우울증이 서서히 진행될 경우, 부모가 이런 

변화를 알아차리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우울증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을 발견하고 치료 및 개입에 있어서 성인의 우울증과는 다른 방법이 필요할 것

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청소년의 우울증의 변화양상 및 관련된 요인에 대한 이해

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여러 연구에서 종단적으로 청소년의 우울증 변화양상을 설명하고 있다. 

실제 이들 연구들은 아동 및 청소년의 우울이 안정적인 특성이라기보다는 아동과 청

소년이 성장함에 따라 우울증의 양상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조정아, 

2009; Garber et al., 2002; Kim & Cicchetti, 2006). 특히 청소년기동안의 우울증 수

준과 변화 양상은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세까지 여

아의 우울증은 남아보다 2배 정도 더 많으며(Bhatia & Bhatia, 2007), 청소년기동안 

여아들은 남아보다 우울증과 관련된 더 많은 문제를 보이기 시작한다(Angold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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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Twenge & Nolen-Hoeksema, 2002; Wade et al., 2002). 청소년기 우울증의 성

별에 따른 차이는 부정적인 생활사건에 대한 반응성(Hankin et al., 2007), 대처양식

(Nolen-Hoeksema, 2001), 사춘기 호르몬 변화에서의 성별 간 차이(Angold & Costello, 

2006) 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성별집단을 분리하여 종단적인 

우울증 발달궤적을 이해할 필요가 있으나, 상대적으로 국내연구에서는 성별집단을 분

리하여 청소년기 우울증 발달궤적을 비교하여 설명한 연구가 많지 않은 실정이다. 

한편, 우울증의 발현은 사춘기 이후에 급격히 증가하며, 청소년의 우울증은 만성적

으로 성인기까지 지속될 위험이 2-4배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Bhatia & 

Bhatia, 2007) 때문에 우울증 문제가 있는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개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울증은 청소년의 전반적인 성장과 발달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반 청소년 집단 내에서 지속적으로 우울수준이 높은 고위험집단

이 누구인지를 밝혀내고, 고위험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을 구분할 수 있는 요인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국내 연구들은 비행청소년 등과 같이 특정 집단을 분리하여 연구하

거나, 일반 집단을 연구를 한 경우에도 단일한 발달궤적으로 청소년의 우울을 설명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제한점이 있다. 이러한 제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성장혼합

모형(Growth Mixture Model)과 같은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전체 집단 내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하위집단을 구분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그리고 최근 임상적으로 우울증 진단을 

받거나 치료의 대상이 되는 연령층이 점차 어려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청소년기 초

기에서부터 중기에 이르는 11세-15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우울증 발달궤적의 각기 다른 

하위집단 유형을 설명하고자 한다. 특히 성별에 따라 우울증 발달궤적이 다르게 나타나는

가와 발달궤적의 하위유형을 예측하는 요인을 비교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는 

우울증 문제에 특히 취약한 집단을 파악할 수 있게 하며, 청소년기의 우울증을 예방하고 

청소년들의 심리적 적응을 도울 수 있는 서비스 및 프로그램 개발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기 초기부터 중기동안 우울증 발달궤적의 유형은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가?  

둘째, 성별에 따라 다르게 구분되는 청소년의 우울증 발달궤적 유형을 예측하는 요

인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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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선행연구 검토

1. 청소년 우울의 종단적 발달궤적

아동 및 청소년의 우울증의 종단적 변화에 대한 여러 연구에서 아동과 청소년의 

우울증은 변하지 않는 고정된 특성의 것이 아니라 대체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

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연구에 따라 우울증의 발달궤적 모양이나 변화의 

추세는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8-16세 아동에 대한 연구결과 여아의 

우울점수는 12살부터 증가하였고, 남아의 경우는 13세 이후 비교적 안정적인 추세를 

보였다(Twenge & Nolen-Hoeksema, 2002). 남녀청소년 집단을 구분한 연구에서는 

청소년기 중기에서부터 후기동안 우울의 수준이 증가하였고(조정아, 2008), 청소년기 

초기에 우울증이 감소하다 14세 정도에 증가하기 시작하는 U-곡선을 나타내기도 했다

(Garber et al., 2002). 반면, 남아의 우울점수가 아동기 중기에서부터 후기동안 감소

했거나(Angold et al., 2002), 6-11세 동안 성별에 관계없이 우울증은 감소 추세를 보

이기도 하였다(Kim & Cicchetti, 2006). 이와 달리 청소년기동안 우울수준은 유의미한 

변화를 보이지 않고 안정된 추세를 보이기도 하였다(김세원, 2009). 이러한 연구들은 

하나의 발달궤적으로 전체 청소년의 우울증 변화를 설명하고자 하였으며, 일반 청소

년 가운데 우울증에 더 취약한 집단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측면에서 제한점이 있다. 

그러나 여러 연구들 간의 청소년의 우울증 발달궤적의 차이는 청소년의 우울이 단일

한 발달궤적을 따르기 보다는 잠재적 하위집단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음

을 보여주는 것이다. 

최근 일부 연구에서는 성장혼합모형 등과 같이 전체 집단 내의 이질적인 하위집단

을 설명할 수 있는 분석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연구에 따라 구분되는 하위집단의 

수와 발달궤적의 모양은 다소 다르게 나타난다. 15-24세 남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서는 우울 발달궤적이 4개로 구분되었으며, 우울수준이 일관되게 낮은 집단, 높은 집단, 

급격하게 감소하는 집단 및 보통수준으로 감소하는 집단으로 설명하였다(Stoolmiller 

et al., 2005). 11-14세 남자와 여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4개의 우울발달궤적이 

발견되었는데, 우울수준이 일관되게 낮은 집단과 높은 집단, 그리고 급격하게 우울이 

증가하는 집단과 완만하게 증가하는 집단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Brendgen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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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12-25세 남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우울증이 없는 집단, 안정적으로 낮은 

집단, 초기에 우울증이 높았으나 점차 감소하는 집단, 이후 우울증이 증가하는 집단 

등 4개의 집단으로 구분되었다(Costello et al., 2008). 9-12학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우울수준이 높거나, 중간 또는 낮은 3가지 발달궤적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Rodriguez et al., 2005). 한편, 성별에 따라 우울증 수준뿐만 아니라 발달궤적의 모

양 및 우울증 문제가 시작되는 시기에서 차이를 보였다. 4-14세 아동 대상 연구에서

는 우울은 6개의 발달궤적으로 구분되었으며, 여아집단에서만 아동기 초기에서 우울

증이 시작되는 만성적 집단이 발견되었고, 우울증이 점차 증가하여 청소년기에 높은 

수준에 달하는 유형은 남아와 여아 모두에게서 발견되었다. 그리고 우울증이 점차 감

소하여 아동기 후기와 청소년기 중기에 정상적인 수준을 보이는 2개의 유형은 남아들

에게서만 발견되었다(Dekker et al., 2007). 

이와 같이 연구에 따라 우울 발달궤적의 하위유형 수와 모양은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연구대상의 연령 및 대상의 특성, 추적기간 등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으므로, 제한된 대상이 아니라 일반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기동안 우울증이 어

떻게 변화하는지와 성별에 따라 우울증 정도의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청소년 우울에 대한 예측요인 

여러 연구에서 성별 이외에도 청소년의 우울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밝혀졌으며, 이

들 요인들은 청소년의 개인적 요인, 부모 및 가족과 관련된 요인 그리고 또래와 교사 

등과 관련된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개인적 요인으로는 자아통제감이 우울

과 상관관계를 보였다(배미예․이은희, 2009). 일상생활에서 자기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수준이 높을수록 우울수준이 낮았다. 그리고 학업적 유능성(신현숙, 2009)이나 

학업에 대한 자아개념이 낮을수록 우울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남윤주·이숙, 2008). 

다음으로 부모 또는 가족과 관련된 요인으로는 부정적인 부모-자녀관계나 부적절한 

양육태도 등이 있다(Brendgen et al., 2005; Dekovic et al., 2004). 부모와의 관계에 

문제가 있거나 부모로부터 욕설을 듣거나 신체적 폭력을 경험하는 청소년의 우울 수

준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모와의 애착 또는 가족의 지원 수준이 높거

나 가족관계의 질이 좋은 경우 청소년의 우울 수준은 낮았다(김세원, 2009; 김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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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이은경, 2007). 그리고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경우 우울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하은혜․오경자․송동호, 2003; Costello et al., 2008). 

한편, 또래와의 애착이나 친구의 지지수준이 높을수록 불안이나 우울 수준이 낮았

다(김성경, 2008; 조정아, 2009). 또래로부터 거부당하거나 괴롭힘을 받는 경우 낮은 

자존감, 외로움, 우울, 정신병리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최미경, 2000; Furman 

& Robbin, 1985; Hartup, 1996; 김세원, 2009에서 재인용). 그리고 우울 및 불안의 

수준이 높은 비행청소년들은 그렇지 않은 비행청소년들에 비해 교사와의 관계문제를 

더 많이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신현숙·이경성·이해경·신경수, 2004). 반면에 교사

의 지원이 높은 경우 즉, 교사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유대감이 높은 경우 청소년

의 우울 수준은 낮았다(김애경, 2002).   

이와 같이 청소년의 우울은 개인적 요인 및 부모와 또래를 비롯한 여러 환경적 요

인과 관련이 있으며, 이들 요인들의 영향력은 횡단 및 종단적 연구 간에 유사한 것으

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이질적으로 나타나는 우울

의 발달궤적에 대해 이들 요인들이 미치는 영향을 비교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 우울의 발달궤적 유형을 살펴보기 위해 한국청소년패널자료

(KYPS) 중 초4패널을 사용하였다. KYPS 초4패널은 전국의 초등학교 4학년 청소년들 

중 연구대상으로 선정된 동일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그들의 잠재적 직업선택, 향후 진

로설정 및 준비, 일탈행위, 여가참여 등의 생활실태에 대해 전망적 패널조사의 방법으

로 추적 조사하여 종단적 패널 데이터를 구축하고 있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09). 

이러한 패널데이터는 청소년의 여러 가지 행동이나 정서에 대한 실태 및 변화양상을 

파악하거나 그 원인을 설명하는데 적합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KYPS 초4패널 1차년도 응답자 2,844명을 5차년도까지 추적 조사한 

자료를 사용하였다. 1차년도 조사당시 응답자는 모두 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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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남자와 여자의 비율은 각각 53.6%(1,524명)와  46.4%(1,320명)였다. 1차년도 조

사 성공 패널 수 대비 2차 년도부터 5차 년도까지의 표본유지율은 각각 95.2%, 94.0%, 

88.3%, 86.1%로 비교적 높았다.

2. 변수의 정의 및 측정도구

1) 종속변수

이 연구에서 종속변수는 청소년이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1년 간격

으로 측정한 우울 수준이다. 여기에서 우울은 ‘나는 모든 일에 관심과 흥미가 없는 

편이다’, ‘나는 모든 일에 걱정이 많은 편이다’, ‘나는 때때로 아무런 이유 없이 무척 

불안할 때가 있다’, ‘나는 때때로 아무런 이유 없이 무척 외로울 때가 있다’, ‘나는 때

때로 아무런 이유 없이 무척 슬프고 울적할 때가 있다’ 등의 총 5문항으로 측정하였

다. 각 문항의 응답범주는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이며, 5개 문

항의 응답점수 총합이 높을수록 우울의 정도는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들 문항에 대

한 Cronbach's α=0.70으로 비교적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2) 독립변수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청소년 우울발달궤적 유형과 예측요

인 간의 관계를 설명하고자 한다. 연구에 사용된 모든 독립변수는 KYPS 초4패널의 1

차년도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구체적인 정의 및 측정도구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아통제감은 일상생활에서 자기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하며, 

총 6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각 문항의 응답범주는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이들 문항을 역점수화하여 사용하였다. 역점수화한 각 문항의 총합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통제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들 문항에 대한 Cronbach's α

=0.64로 비교적 신뢰할 만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학업성취는 지난 학기 국어, 수학, 사회영역, 과학영역, 음악, 미술, 체육, 도

덕 등 총 8개 과목에 대해 주관적으로 평가한 성적 수준으로 측정하였다. 각 문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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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범주는 5점 척도(1=매우 못하는 수준, 5=매우 잘하는 수준)이며, 전체 문항의 총

합점수가 높을수록 학업성취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들 문항에 대한 Cronbach's 

α=0.73으로 비교적 높은 신뢰수준을 보였다. 

셋째, 부모애착은 평상 시 부모와 청소년 자녀간의 정서적 및 심리적으로 긴밀한 

정도를 의미한다. 부모와의 애착정도는 6개 문항으로 측정하였으며 응답범주는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이다.  전체 문항의 응답점수 총합이 높을

수록 부모와의 애착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하고, 이들 문항의 Cronbach's α=0.76으로 

비교적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넷째, 사회경제적 지위는 2004년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하여 측정된 빈곤선여부를 

의미한다.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는 ‘1’, 그렇지 않은 경우는 ‘0’으로 구분하였다. 

다섯째, 또래애착은 친한 친구들과 청소년 간의 심리적 및 정서적 친밀도를 나타내

며, 총 4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각 문항의 응답범주는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

다, 5=매우 그렇다)이며, 문항별 응답점수의 총합이 클수록 또래애착이 높은 것을 의

미한다. 이들 문항에 대한 Cronbach's α=0.66으로 비교적 신뢰할만한 수준이었다.

마지막으로, 교사와의 애착은 교사와 청소년 간의 심리적 및 정서적 친밀도를 의미

하며, 총 3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각 문항의 응답범주는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이며 전체 문항 응답점수의 총합이 높을수록 교사와의 애착정도

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들 문항에 대한 Cronbach's α=0.55로 신뢰할만한 수준으

로 나타났다.  

 

3. 자료분석방법

이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4학년에서부터 중학교 2학년에 이르기까지 5개 시점에서 

반복 측정한 청소년 우울의 발달궤적 유형을 파악하기 위해 성장혼합모형분석(Growth 

Mixture Model)을 사용하였다. 모든 개인이 공통의 모수치를 갖는 단일한 집단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가정하는 전통적 성장모형과 달리 성장혼합모형은 관찰되지 않는 하

위집단별로 서로 다른 모수치를 갖는 것을 가정할 수 있다. 따라서 성장혼합모형은 

개별 집단의 평균 발달궤적 모양, 개인이 각 집단에 속할 가능성, 개인이 포함될 가

능성이 가장 높은 집단을 추정하는 것 등이 가능하다(Muthen & Shedden,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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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then, 2004). 

성장혼합모형에서는 청소년 우울의 발달궤적이 몇 개의 집단으로 구분되는가를 결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모형 내 적절한 집단의 수를 결정하는 절대적인 기준

은 없으며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지수를 사용하여 적절한 모형을 결정할 수 있다. 구

체적으로 Akaike Information Criterion(AIC), 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BIC), 

Lo-Mendell-Rubin Adjusted Likelihood Ration Test(LMRT)값 등을 사용할 수 있다. 

AIC와  BIC 값은 더 작을수록 적합한 모형을 의미하고, Adjusted LMR LRT 검증결과

가 유의미한 경우 k-1개 모형보다 k개 집단을 갖는 모형이 좀 더 유의미하게 적합하

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 연구에서의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청소년의 우울은 5개 시점에서 반복 측정되

었으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우울의 발달궤적을 설명하는 성장곡선은 선형적으로 변화하

는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성장곡선은 초기치(π0ij)와 변화율(π1ij)로 정의되며, 이 연구

에서는 초기치(상수항)를 초등학교 4학년 시점에서의 우울 수준으로 나타내기 위해 시간 

t=0, 1, 2, 3, 4로 측정하였다. 그리고 기울기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율, 즉 개인의 

우울 변화 정도를 나타낸다. 한편, 성장혼합모형은 expectation- maximization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최대 우도에 의해 추정되므로, 반복 측정치에서 무작위로 결측치가 발생한 사례

를 모두 포함하여 모수치와 표준오차를 추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림 1] 청소년 우울 발달궤적의 성장혼합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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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혼합모형분석을 통해 각기 다른 청소년 우울의 발달궤적 유형이 결정되면, 다

항로지스틱모형을 사용하여 각 집단에 속할 가능성과 여러 관련 요인들의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모형은 Mplus 5.21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Ⅳ. 결과분석

1. 주요변수의 특성

연구에 포함된 주요변수의 기초통계분석결과는 표 1과 같다. 초등학교 4학년 시점

에서 우울평균은 10.97(표준편차=4.30), 중학교 2학년 시점에서는 11.99(표준편차

=4.28)로 초등학교 4학년에서보다 중학교 2학년 시점에서의 우울평균 점수가 좀 더 

높았다. 초등학교 4학년 시점에서 측정한 자기통제수준의 평균점수는 22.64(표준편차

=4.14)였으며, 주관적 학업성취 평균점수는 27.26(표준편차=4.54)이었다. 부모애착 평

균점수는 22.37(표준편차=4.39)이었고, 월평균 가구소득은 302.14만원(표준편차=176.52), 

가구소득의 범위는 0-3,000만원이었다. 또래애착과 교사애착의 평균 점수는 각각 

16.85(표준편차=2.57)와 8.20(표준편차=2.70)이었다.

변수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범위

우울

초4(2004) 2,844  10.97   4.30 4-25

초5(2005) 2,707  10.98   4.38 4-25

초6(2006) 2,671  11.44   4.28 5-25

중1(2007) 2,511  11.80   4.20 5-25

중2(2008) 2,448  11.99   4.28 5-25

자기통제 초4(2004) 2,844  22.64  4.14 6-30

학업성취 초4(2004) 2,844  27.26   4.54 4-40

부모애착 초4(2004) 2,844  22.37   4.39 6-30

가구소득 초4(2004) 2,770 302.14 176.52 0-3,000

또래애착 초4(2004) 2,840  16.85   2.57 4-20

교사애착 초4(2004) 2,844   8.20   2.70 2-15

<표 1> 청소년의 우울 관련 주요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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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소년 우울에 대한 성장혼합모형 분석결과

남자와 여자집단으로 구분하여 청소년의 우울 발달궤적의 유형을 살펴본 결과는 표 

2와 같다. 남자 청소년의 경우, 집단이 하나씩 증가할 때마다 AIC와 BIC 값은 조금

씩 감소하였으며 Adjusted LMR-LRT의 검증결과는 2개 모형과 3개 집단모형에서 유의

미하였다. 그러나 남자 청소년의 우울 발달궤적 하위유형을 3개 집단으로 구분하였을 

때, 전체 집단 중 크기가 가장 작은 집단의 비율이 5% 미만이었다. 이 연구에서는 

집단 간 의미 있는 비교를 위해 최소 집단의 비율이 5% 이상인 것으로 나타난 2개 

집단 모형을 선택하고자 한다. 

여자 청소년의 우울 발달궤적 또한 집단의 수를 하나씩 증가시킬 때마다 AIC와 

BIC값은 감소하며, Adjust LMR-LRT의 검증은 집단을 4개로 구분했을 때 더 이상 유

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Adjust LMR-LRT의 검증이 유의미한 모형 중 

AIC와 BIC 값이 가장 작은 3개 모형이 자료를 가장 적절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집단을 3개로 구분했을 때 최소집단의 비율은 5% 이상이었다. 

남자(N=1,524) 여자(N=1,320)

집단 수 AIC BIC
Adjusted 
LMR-LRT

AIC BIC
Adjusted 
LMR-LRT

1 40067.122 40104.425 - 35589.704 35626.002 -

2 39423.167 39476.458 621.680** 34717.933 34769.787 838.856**

3 39343.312 39412.590  82.120** 34559.736 34627.146 156.917*

4 39276.353 39361.619  69.785 34497.262 34580.229  65.438

*p<.05, **p<.01

<표 2> 성별에 따른 우울 발달궤적 하위집단 수  

3. 청소년 우울의 발달궤적 유형별 특성

성장혼합모형분석결과 청소년 우울의 발달궤적은 성별에 따라 하위유형이 다르게 

나타났다. 남자 청소년의 우울 발달궤적은 2개 집단으로 구분되었으며 유형별 특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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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과 같다.

첫째, ‘낮은 우울’ 집단의 초기치는 9.353으로 유의수준 p<.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미하였으며, 변화율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즉, 낮은 우울수준이 지속되는 집단으로 남

자 청소년 중 58.91%가 이 집단에 속하였다. 따라서 남자 청소년의 과반수 이상은 

청소년기 초기에서 중기동안 우울 수준이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보통 우울 증가’ 집단의 초기치와 변화율은 13.040과 0.219였으며, 각각 유

의수준 p<.01과 p<.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이 집단의 우울 초기치 수준은 

남녀집단을 모두 고려했을 때 중간 정도이며, 시간이 흐를수록 약간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남자 청소년 가운데 41.10%가 이 집단에 해당하였다. 

집단 초기치(표준오차) 변화율(표준오차) N(%)

낮은 우울  9.353(0.192)** 0.030(0.073) 898(58.91)

보통 우울 증가 13.040(0.266)** 0.219(0.097)* 626(41.10)

*p<.05, **p<.01

<표 3> 남자 청소년의 우울 발달궤적 하위집단의 초기치 및 변화율  

남자 청소년의 하위집단별 우울발달궤적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은 다음과 같다. 

[그림 2] 남자 청소년 집단 우울 발달궤적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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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청소년의 우울 발달궤적 하위집단은 3개 집단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낮

은 우울 증가’집단의 초기치와 변화율은 각각 8.454와 0.391로, 모두 유의수준 p<.01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전체 여자 청소년 가운데 41.94%가 이 집단에 속하

였으며, 이 집단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우울 수준이 약간 증가하기는 하나 중학교 2

학년 시점에서도 우울 수준은 여자청소년 집단 가운데 가장 낮았다.

둘째, ‘높은 우울’ 집단의 초기치는 16.625이며 유의수준 p<.01에서 통계적으로 유

의미하였고, 변화율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남녀 집단 모두에서 우울 초기치 수준이 

가장 높았으며, 시간이 흘러도 우울 수준은 낮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자 청

소년 가운데 10.73%가 이 유형에 속하였으며, 우울 문제에 취약한 고위험 집단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보통 우울 증가’ 집단의 초기치와 변화율은 각각 11.706과 0.627이었으며, 

모두 유의수준 p<.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전체 집단 가운데 우울 초기치 

수준은 보통이었으며, 시간이 흐름에 따라 우울 수준은 약간 증가하나 중학교 2학년 

시점에서도 우울 수준은 중간정도였다. 전체 여자 청소년 가운데 47.33%가 이 집단

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 초기치(표준오차) 변화율(표준오차) N(%)

낮은 우울 증가  8.454(0.216)** 0.391(0.112)** 554(41.94)

높은 우울 16.625(0.640)** 0.275(0.168) 142(10.73)

보통 우울 증가 11.706(0.668)** 0.627(0.124)** 624(47.33)

**p<.01

<표 4> 여자 청소년의 우울 발달궤적 하위집단의 초기치 및 변화율  

[그림 3]은 여자 청소년의 우울 발달궤적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며, 높은 우울 집

단의 경우 초등학교 4학년과 중학교 2학년 시점에서 모두 우울의 수준이 가장 높았다.  



한국청소년연구 제21권 제1호

- 184 -

[그림 3] 여자 청소년 집단 우울발달궤적 유형

4. 청소년 우울의 발달궤적 유형별 영향요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소년의 우울은 시간이 지나면서 각기 다른 발달궤적을 

따라 변화하였으며, 남자와 여자 집단 간 우울 발달궤적의 모양 및 집단의 수는 차이

를 보였다. 다음에서는 각기 다른 우울의 발달궤적별 예측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선행

연구에서 청소년의 우울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요인들을 투입하여 다항로

지스틱 분석을 실시하였다. 남자 청소년과 여자 청소년 집단별로 우울의 발달궤적 유

형을 종속변수로 하여 분석을 하였으며, 결과는 <표 5>와 같다. 우울문제에 취약한 

집단을 구분할 수 있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남녀 청소년 모두 기준집단은 우울의 

초기치가 가장 낮은 집단으로 하였다. 

먼저, 남자 청소년 집단의 경우 기준 집단은 ‘낮은 우울’ 집단이며, 자기통제와 부

모와의 애착 수준이 높을수록 ‘보통 우울 증가’ 집단에 속할 가능성은 더 낮았다. 그리

고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는 ‘우울 증가’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2배 이상 

높았으며, 또래와의 애착수준이 높을수록 ‘보통 우울 증가’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다음으로 여자 청소년 집단의 경우 기준 집단은 ‘낮은 우울 증가’ 집단이며, 자기통

제수준이 높고 주관적인 학업성취수준과 부모와의 애착수준이 높을수록 ‘보통 우울 

증가’ 집단이나 ‘높은 우울 지속’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더 낮았다. 남자 청소년과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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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여자 청소년의 경우에는 본인의 학업성취 수준이 높다고 지각할수록 우울이 증가

하거나 우울 수준이 높은 발달궤적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유의미하게 낮았다. 그러나 

빈곤이나 또래애착은 높은 우울이나 우울이 증가하는 발달궤적에 속할 가능성에 유의

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변수

남자 집단 여자 집단

낮은 우울 지속 
vs

보통 우울 증가

낮은 우울 증가 
vs

보통 우울 증가

낮은 우울 증가 
vs

높은 우울 지속

자기통제 0.88 ** 0.86 ** 0.79 **

학업성취 0.97 0.94 * 0.93 *

부모애착 0.93 ** 0.90 ** 0.87 **

빈곤 2.23 * 2.03 2.53 

또래애착 1.07 * 1.03 1.10 

교사애착 0.98 0.97 1.00 

*p<.05, **p<.01

<표 5> 청소년 우울 발달궤적 집단 소속에 대한 영향요인 odds ratios 

Ⅴ. 논  의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우울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일반 청소년을 대상으로 

우울 발달궤적과 각 발달궤적에 대한 예측요인이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가를 

비교하여 설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KYPS 초4패널 2,844명의 5개년도 자료를 사

용하여 성장혼합모형 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남자와 여자 청소년 집단별로 우울의 발

달궤적은 다소 차이를 보였다. 남자 청소년의 경우 우울 발달궤적은 2개의 하위집단, 

즉 ‘낮은 우울(58.9%)’과 ‘보통 우울 증가(41.1%)’집단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과반수 

이상의 남자 청소년은 청소년기 초기에서부터 중기동안 낮은 우울수준을 보였고, 우

울이 증가하는 집단의 경우에도 여자 청소년에 비해 우울의 초기치나 증가수준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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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정도로 그다지 높지 않았다. 

반면, 여자 청소년의 우울 발달궤적은 ‘낮은 우울 증가(41.94%)’, ‘보통 우울 증가

(47.33%)’, ‘높은 우울(10.73%)’ 집단과 같이 3개 집단으로 구분되었다. 남자 청소년과 

달리 우울 발달궤적은 증가 추세를 보이거나 우울 수준이 만성적으로 높았다. 특히 

‘높은 우울’ 집단은 전체 청소년 하위 집단 가운데 우울의 초기치 수준이 가장 높아 

우울 문제에 취약한 집단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우울 수준은 시간이 흘러도 감소

하지 않았다. 그리고 보통 우울 증가 집단의 경우 우울의 증가 추세가 청소년기 후기 

이후에도 지속된다면, 우울로 인해 인생 후기에 있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따라서 

임상적으로 위험한 수준의 우울증을 보이지는 않는다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이들 집단

에 대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으며, 이들 집단의 우울 변화양상을 장기적으로 살펴

보아야 할 것이다.  

청소년기 초기에서 중기동안 남녀 청소년들의 우울 수준이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는

데, 이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전환하는 시기에는 신체적 변화뿐만 아니라 환경적

으로 급격한 변화를 겪게 되기 때문이다. 즉, 이 시기에 경험하는 여러 변화는 스트

레스 요인으로 작용하여 청소년의 우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편, 청소년의 우울

정도가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이유로는 부정적인 생활사건에 대한 반응성의 정

도(Hankin et al., 2007), 대처양식(Nolen-Hoeksema, 2001), 사춘기 호르몬 변화에서

의 성별 간 차이(Angold & Costello, 2006) 등이 지적되고 있다. 예를 들어, 에스트로

겐 증가로 인한 기분조절 장애는 우울에 더욱 취약하게 만들고, 여자 청소년들의 스

트레스 체계 반응성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Steiner et al., 2003). 그리고 여자 청

소년들의 호르몬 변화는 신경전달물질체계의 반응성과 스트레스 반응성에 좀 더 지속

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에 비해 우울 수준이 높거나 증

가 추세를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Angold et al., 2002).

이 연구의 결과는 우리나라 청소년의 우울이 종단적으로 여러 발달궤적을 따라 다

르게 변화하며, 성별에 따라서 우울 발달궤적의 하위집단의 수와 발달궤적의 모양에 

있어 차이가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고, 일반 청소년을 대상으로 고위험 집단의 

규모를 추정하였다는 측면에서 의의를 갖는다. 청소년의 우울 발달궤적을 설명하는 

것은 청소년기나 이후 성인기까지 문제를 경험할 계층에 속할 가능성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다. 또한 남자 청소년에 비해 여자 청소년의 우울이 종단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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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결과(Bhatia & Bhatia, 2007; Dekker et al., 

2007; Twenge & Non-Hoeksema, 2002)와 일관된다. 그러나 우울이 급격히 또는 완

만하게 감소하는 유형이 발견된 연구결과(Costello et al., 2008; Stoolmiller et al., 

2005)와는 달리 이 연구에서는 우울 수준이 낮아지는 발달궤적은 나타나지 않았다. 

연구결과들 간의 차이는 연령의 범위나 표본의 특성에서 기인하는 것일 수 있으므로 

앞으로 좀 더 장기간의 추적조사를 통해 우울의 변화양상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음에서는 성장혼합모형분석을 통해 밝혀진 각 발달궤적유형을 종속변수로, 선행

연구에서 밝혀진 우울증 관련 요인을 독립변수로 하여 다항로지스틱분석을 실시하였

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남자 청소년의 기준 집단은 ‘낮은 우울’ 집단이며, 

자기통제와 부모애착수준이 높을수록 ‘보통 우울 증가’ 집단에 속할 가능성은 낮았고,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와 또래애착이 높은 경우 ‘보통 우울 증가’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여자 청소년의 기준 집단은 ‘낮은 우울 증가’ 집단이며, 자기통제, 주관적인 학업성

취수준 그리고 부모와의 애착수준이 높을수록 기준집단에 비해 ‘보통 우울 증가’나 

‘높은 우울 지속’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더 낮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자아통제(배미

예․이은희, 2009), 학업적 유능성(남윤주․이숙, 2008; 신현숙, 2009), 부모애착(김세

원, 2009; 김애경, 2002; 이은경, 2007), 사회경제적 지위(하은혜 등, 2003; Costello et 

al., 2008)등이 청소년의 우울 정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

구결과와 일관되는 것이다. 그러나 선행연구에서는 또래애착수준이 높을수록 우울수

준이 낮은 것으로 보고된(김성경, 2008; 조정아, 2009) 것과는 달리 이 연구에서는 또

래와의 애착수준이 높을수록 남자 청소년은 낮은 우울 지속집단에 비해 보통 우울 증

가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

고 있는 친구들의 특성(예를 들어, 비행행동)이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으로 인한 것일 수 있으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친한 친구의 비행정도 등을 고

려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편, 연구결과 청소년의 우울의 종단적 발달궤적 유형에 대한 예측요인은 성별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였다. 높은 자아통제와 부모애착수준은 남녀 청소년 집단 모두에

서 더 높은 우울이나 우울증가 발달궤적에 속할 가능성과 부적인 관계를 보였다. 이

러한 결과를 통해 사춘기 이후 부모와의 관계에 변화가 있을 수 있지만, 청소년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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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의 관계는 중요한 지지체계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빈곤과 또래애착수준은 남

자 청소년 집단에서만, 학업성취수준은 여자 청소년 집단에서만 유의미한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자 청소년의 경우 가구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영향력이 

다른 요인들에 비해 상당히 강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자 청소년의 경우에는 유의미

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효과적인 우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청

소년뿐만 아니라 부모나 가족을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성별에 따라 개

입방법이나 프로그램 요소, 개입단위 등에 차이를 둘 필요가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다.

위와 같은 연구함의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몇 가지 제한

점을 갖는다. 첫째, 일부 집단은 청소년기 초기에 이미 높은 우울수준을 보이지만, 이 

집단 내에 있는 청소년의 우울이 언제 시작되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아동기 초기를 포함하여 우울 발달궤적을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

째, 청소년기 초기에서부터 중기동안 청소년은 신체적, 심리사회적 측면과 물리적 환

경에 있어서 다양한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따라서 친구나 교사와의 관계 역시 변화

가 있을 수 있으며 이는 우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이 연구에서는 우울 외에 다

른 요인의 변화정도는 고려하지 못하였다. 추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환경적 그리고 심

리 정서적 태도 등의 변화를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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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Heterogeneous Dvelopmental Trajectories of Adolescent 
Depression and their Predictors Focusing on 

Gender Differences 

Kim, Se-Won*

This study identified trajectories of adolescent depression using data from a 

national longitudinal sample of adolescents from the 4th grade in elementary school 

to the 2nd grade in middle school. The present study used a growth mixture model 

to define the trajectories of depression. For boys, two trajectories were identified: 

a low-level(58.91%) and a moderate and increasing trajectory(41.10%). On the other 

hand, for girls, three trajectories were found: a low and rising trajectory(41.94%), 

a moderate and increasing trajectory(47.33%), and a chronic high-level(10.73%) 

trajectory. To examine the differences among the trajectories of adolescent 

depression, multinominal logistic analysis was conducted. Self-control, academic 

achievement, parent attachment, poverty and friend attachment wer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trajectory class membership. These findings demonstrated that there 

was a relationship between gender and trajectories in adolescence, suggesting an 

etiological heterogene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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